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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타코, 석유 수입시장 전격철수
경영진 해외도피 잠적 … 신한-조흥은 평택공장 가압류 들어가

국내 최대 석유 수입기업인 페타코(대표 한상호)가 3400만달러에 달하는 신용장(L/C) 개설분에 대한 대금지

급을 중단하고 경영진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석유 수입업계에 따르면, 페타코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등을 통해 개설한 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을 10월

22일부터 중단했으며 한상호 사장 등 경영진은 회사문을 닫고 미국 등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.

페타코는 2002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6700억원, 석유 수입물량 700만배럴로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 수입기업

다.

석유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페타코가 금융권과 정부, 공기업 등에 미지급했거나 연체하고 있는 금액의 총액

이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10월 들어 석유유통 사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거두어들인 선입금을 포

함하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.

페타코의 저장기지가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도 최근까지 약 120억원 규모의 지방주행세를 받지 못한 것으로 

알려졌다.

한편, 페타코가 신용장을 개설한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등은 10월22일부터 대금지급이 중단되자 페타코 평택 

공장 등에 봉인조치를 하는 등 재산가압류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.

한국석유수출입협회 관계자는 “페타코가 그동안 다른 수입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판

매해 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분석도 있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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